
[안수집사회의] 2026.06.27.(토)11:00~ (예품교회 소예배실)

(예배)
  - 찬송 :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
  - 기도 : 함영국 집사
 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, 연약한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
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허락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. 말씀을 삶으로 써간다고 하
면서도 교회 이전과 관련한 우리 예품교회의 어지러운 상황을 보며, 처참한 민낮이 드러난 우
리의 신앙 현실을 마주합니다. 오늘의 모임을 통해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하며, 잘못된 부분
은 깨닫고 바로잡는 시간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. 우리 안수집사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
는 지혜를 주시고, 자기 주장에 앞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
모든 것 감사드리며,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    

  - 말씀 : 고린도전서(15:35~49) “몸의 부활”
  - 찬송 : 342장 너 시험을 당해
  - 주기도문

(참석자) 
함영국, 민도홍, 조준모, 김근수, 홍순유, 노진선

(토의 내용)
1. 교회이전 관련 마무리 참여
  - 방범CCTV설치, 찬양대실(소예배실)십자가 설치, 외부조명 설치, 종탑 업그레이드 등등
; - 외부조명 설치 검토(예산 50만원 내외)
  - 이전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논의
; - 톡방 신규 개설 필요
: - 안수집사회 정기 월례회 필요(다양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)
2. 교회 현안
  - 교회이전 과정에서 교회를 떠난 분들과의 관계 회복과 부서(안수집사회) 차원의 대응
  - 전 담임목사(최철규 목사)와의 관계 회복
; - 떠난 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, 최 목사님도 잘 지내고 계시므로 일단 부서차원의 접촉과 
대응은 제한.
  - 1부예배 시작에 대한 이견 정리 및 건의
; - 이전 과정에서 분열과 아픔이 있었기에 단합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예배의 분리는 공동체
의 화합을 방해하는 결정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음.
; - 예배 장소가 협소한 것도 아니고, 소수의 인원을 위해 추가 비용(매월 120만원) 지출도 
무리가 있음.
; - 결정 과정도 절차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시정이 필요함.
; - 정식 안건으로 운영위에 전달 할 예정임.



  - 예품교회 평판에 대한 대응 및 개선 방안
; -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므로, 기도하며 점진적으로 개선 노력  
3. 예품교회 2.0.비전수립
  - 정관개정(목회자 신임 평가 등등..)
; - 청빙 절차 진행 전에 정관 개정 필요.
; - 목회자의 신임투표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.
; - 기획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정관의 개정 및 보완 작업 진행
  - 독립교단 존속여부
; - 주위의 평판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측면이 있음.
; - 기존 장로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음.  
  - 리더십 방향(목회자 주도 단일 리더십 또는 소그룹 활성화)
; - 청빙절차를 서두르지 말고 내부적으로 소그룹을 활성화하여 작은 리더십 발휘하도록 지원
; - 신임 목회자에게 권한 확대하는 쪽으로 하여 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 설
정 
4. 목회자 청빙(위 내용참조 - 예품교회 2.0.비전수립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)
  - 청빙 기준안 마련
; - 추천받은 청빙위원은 청빙위원회에서 취합된 안수집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의토
록 함. 
  - 목회자 참여 활성화 및 권한 확대 방안
; - 목회자 신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관 개정 및 보완에 대한 안건을 운영위에 전달 예정.
  - 예품교회 소개 내용

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”


